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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에 소개할 환영의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

전에 향심기도 수련을 매일 실천할 것을 권한다. 

 일일 소개 연수 

일일 소개 연수는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기도 방법

을 소개하고 그 방법을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.

이 연수에는 환영의 기도의 개념적 배경이 되는 

‘인간 조건’과 ‘거짓 자아 체계’에 대한 강의도 포

함된다.

 주말 소개 연수 

주말 소개 연수에는 일일 연수의 모든 내용이 포함

된다. 이에 덧붙여,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

일에 집중하여 그것을 살피는 시간과, 환영의 기도

를 실습하는 시간을 갖는다. 

 오일 심화 피정 

이 심화 과정은 환영의 기도에 대한 소개와 논의 

및 지속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한다. 그리하여 이 

과정은 환영의 기도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정

착시키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이바

지한다.

환영의 기도는 

거짓 자아 체계를 지탱하는 생각과 느낌을 

능동적으로 놓아버리는 수련이다. 

환영의 기도는 

몸 안에서 체험되는 고통스런 감정들을 

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것들을 감싸 안는다. 

이 기도가 껴안는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, 

특정한 신체적·정서적·정신적 고통 안에 계신 

성령의 현존이다.

따라서 환영의 기도는 

현재 순간의 동의를 온전히 수락하는 것이다. 

이 체험을 성령께 맡김으로써, 

점차 거짓 자아 체계는 무너져 내리고 

참자아가 해방된다.

- 토머스 키팅 신부 -

환영의 기도는 “향심기도의 내적 동의를,

‘일상의 무조건적 현존’이라는 외적 요구와

연결하는 강력한 통로”이다.

- 신티아 부르겔트 신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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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영의 기도 방법

환영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행한다.

이 순간 우리 몸 안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을 

‘느끼고 침잠한다’.

다음과 같이 말하면서

 ‘내려놓는다’. 

“나는 안전, 애정, 지배에 대한 욕망을

내려놓고,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

포옹합니다.”

이 순간 우리 몸 안에 체험하고 있는 것을,

신적 내주에 동의하는 기회로서, 

‘환영한다’.

 거짓 자아에서의 해방 

환영의 기도 수련은 거짓 자아에서 해방되어 자유

로운 선택을 내리게 되는 기회가 된다. ‘현재 순간’

에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는 것이다. 이 수련은, 성

령의 활동을 통해,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서 마주하

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자유롭고 사랑스럽

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해 준다.

 역 사 

환영의 기도를 체계화한 사람은 관상지원단의 창립

자 중 한 명인 메리 므로쪼브스키다. 그녀가 기도의 

근거로 사용한 것은 세 가지다. 첫째는 17세기 프랑

스의 영성 고전 장 피에르 드 코사드의 『하느님의 

섭리에 내맡김』, 둘째는 토머스 키팅 신부의 가르

침들, 셋째는 승복의 태도 위에 이루어진 므로쪼브

스키 자신의 생생한 변화 체험이다. 환영의 기도 수

련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강한 효력을 발

휘했기에 곧바로 관상지원단 전체에 퍼져나갔다.

거짓 자아의 정서 프로그램을
의도적으로 제거하라.

토머스 키팅 신부는 ‘복음의 관상적 차원’을 다룬 

자신의 대표작 『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』에서 위

의 말로 향심기도 수련자들을 가르친다. 환영의 기

도는 키팅 신부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

제시한다.

 정 의 

환영의 기도는 일상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

신체적·정서적 반응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과 활

동에 동의하는 방법이다.

 목 적 

환영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일상 활동 속에서 ‘동

의’를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이다. 

환영의 기도는 거짓 자아 체계의 정서 프로그램을 

제거하고 일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돕는다. 이 

치유는 그 상처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, 즉 몸 안에

서 그 상처들을 처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. 그것은 

향심기도로 시작되는 ‘그리스도 안의 변화 과정’에 

기여한다.

환영의 기도…    일상 속에서의 동의…

하느님이 우리가 경험하도록 매 순간 준비하신 일은,  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다
- 장-피에르  드 코사드

“‘환영하고 놓아버리는 것’은, 매일 매 순간

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

몸짓이자 신뢰 가득한 몸짓이다.

그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

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

열린 마음으로 감싸 안는 것이다.”

- 메리 므로쪼브스키 -


